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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전시장 벽에 걸린 가로 3ｍ가 넘는 대형 자수 작품에서 인도네

시아 전통의 이국적 정서가 물씬 풍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역사와 예술성을 인정받는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 염색법 바틱과 자수 등 지역적 기법을 활용했다.

 인쇄 닫기

인도네시아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코 누그
로호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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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기자

에코 누그로호, 'A Pot full of Peace Spells', 2018, Embroidered painting, 275x316cm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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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미술가 에코 누그로호(43)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 작은 마을 장인

들과 협업해 제작한 '자수 회화' 작품이다.

작가의 개인전 '로스트 인 패러디(Lost in Parody)'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라리오갤러리에서 1일

개막했다.

세계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현대미술 작가 누그로호는 전통 기법에 팝아트

나 만화적 요소를 접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인도네시아의 신화와 우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 인형극 와양도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한 자수 회화는 전통과 연결한 작가의 독창적 작업이면서 첨단 기술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수공업자들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이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여는 두 번째 개인전에서 작가는 20여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전통적 요소를 더한 작품은 현대 사회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풍자와 모방으로 비판한다.

형형색색 화려한 색채가 펼쳐지는 배경은 자연, 쓰레기 더미 등 여러 공간을 상징한다. 그 속에

숨은 듯 파묻힌 인물들은 대부분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려 눈만 보인다. 한 몸에 얼굴이 여럿 달

렸고, 눈들은 눈치 보듯 각각 다른 곳을 살핀다.

한쪽은 인간 손이지만 다른 쪽은 날카로운 집게이고, 얼굴은 인간이지만 벌레의 몸통과 다리를

한 모습도 눈에 띈다.

작가는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의 이면에 숨은 폭력과 차별, 혼란을 이야기한다. 겉으로는 자유롭

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모든 이에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드러낸다.

늘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패러디다.

각 작품 한쪽에 자리 잡은 해나 달은 그럼에도 진정한 민주주의, 사랑과 평화를 바라는 작가의

희망이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 영상으로 참여한 작가는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의 다양한 가면을 활용

했는데 시사적, 우화적 의미도 있다"라며 "눈만 보이고 입을 가린 것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사회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에코 누그로호는 뉴욕, 시드니, 파리, 후쿠오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베네치아비엔날레, 리옹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등에도 참여했다. 삼성 갤럭시, 루이비통 컬렉션 등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시는 11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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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누그로호 개인전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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